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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: 최근 도내 해외송금 관련 사기 의심사례 확산에 따라 
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

 □ 한국은행 제주본부(본부장 박구도)는 최근 며칠 사이 도내에서 외국환 

송금 관련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음

    ㅇ 해당 사례는 외국 정부, 중앙은행,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거액의 

투자금 등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·소득세 등을 

납부하도록 안내*받고, 민원인이 해외송금을 위해 당행 또는 외

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

          *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 50, 60대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
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송금사기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 

 □ 외국환 송금·수취 등의 경우 「외국환거래법」에서는 거래유형에 따

라 당행 및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하고 해외송금 등을 하도

록 규정하고 있음

 □ 다만, 소액의 송금·수취 등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

송금 등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불식 중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

크므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도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
 □ 이를 위해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거나 지인이 아닌 자, 특히 외국의 

유명 기관 등으로부터 해외 송금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모

두가 금융사기이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

할 필요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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